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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세대 ‘피겨 퀸’ 유영,
청소년올림픽 1위
한국 선수 최초

김연아의 뒤를 이어 여자 피겨스케이팅 강국의 계

보를 잇고 있는 유영(16)이 한국 피겨 역사상 처음

으로 동계청소년(Youth·유스)올림픽에서 금메달

을 차지했다. 장기인 트리플악셀과 고난도 점프 기

술이 빛을 발했다.

14일‘매일경제’에 따르면 유영은 이날 스위스 

로잔에서 열린 2020년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피

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

수 73.11점, 예술점수 67.38점으로 총점 140.49점

을 기록했다. 유영은 지난 12일 쇼트프로그램에서 

받은 73.51점을 더해 총점 214.00점으로 2위 크

세니야 시니치나(200.03점)와 3위 안나 플로로바

(187.72점·이상 러시아)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금

메달을 목에 걸었다. 

2012년을 시작으로 3회째를 맞는 이 대회에서 한

국 피겨 선수가 우승한 건 유영이 처음이다.

피겨 샛별 시절부터 고난도 점프에 강점이 있던 

유영은 이날도 트리플악셀(공중 세 바퀴 반 회전) 

등이 빛을 발했다. 첫 번째 연기에서 장기이자 가

장 어려운 점프인 트리플악셀을 깨끗하게 성공시

키며 점수를 쌓은 유영은 이후 트리플러츠-트리

플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루프까지 마

무리했다. 

경기 후 유영은“경기 전에 긴장했지만, 훈련이라

고 생각하며 연기에 임했다.”며“한국에서 열린 대

회가 끝난 뒤에도 쉼 없이 운동했는데 결과가 좋아 

기쁘다.”고 소감을 밝혔다. 이어 2022 베이징 동계

올림픽과 관련해“베이징에서는 (4회전) 쿼드러플 

점프를 뛰는 게 목표”라고 덧붙였다. 

피겨여왕 김연아 이후 차세대 피겨 유망주로 떠오

른 유영은 2016년 한국 피겨 종합선수권 대회부터 

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. 

당시 만 11세 나이로 한국 최연소 종합선수권 우

승을 차지한 유영은 2018년 대회에서도 1위에 오

르며 김연아를 이을 가장 촉망받는 선수로 떠올랐

다. 이어 지난 5일 막을 내린 한국 종합선수권대회

에서도 1위, 3회 우승에 성공하며 세계선수권대회 

출전권을 따냈다. 

MLB, ‘사인 훔치기’ 휴스턴 중징계

메이저리그 사무국(MLB)이‘사인 훔치기’로 논

란이 된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에 대해 중징계

를 내렸다. 

14일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로버트 맨프레드 커미

셔너는 이날 사무국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휴스

턴에 대한 징계로 제프 르나우 단장과 A J 힌치 감

독에 대한 1년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. 휴스턴 구

단에는 벌금 500만 달러 부과와 2020·2021년 드

래프트 1·2라운드 지명권 박탈 결정을 내렸다.

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앞서“지금까지 나온 모든 

징계 방식을 고려해 징계 방법이 결정될 것”이라고 

말해 중징계가 예상됐지만 실제 징계는 전망을 웃

도는 수준이다. 단장과 감독의 1년 자격정지는 과

거에 보기 힘들었던 것이다.

휴스턴 짐 크레인 구단주는 사무국의 징계가 발

표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르나우 단장과 힌치 

감독의 해고 사실을 밝혔다. 이번 사태에 대한 관

리·감독의 책임을 물었다. 휴스턴은 2020시즌을 

새 단장, 새 감독 체제로 치른다.

사무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스턴의 사인 훔

치기는 단장, 감독보다는 당시 수석 코치였던 알렉

스 코라 현 보스턴 감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. 전

력분석실의 화면을 통해 상대 사인을 훔쳐 분석했

고, 특정 구종에 대해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타자

에게 전달했다.

코라 감독이‘몸통’으로 지목됐지만 코라 감독

에 대한 징계는 유보됐다. 사무국은 최근 드러난 

2018년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를 조사 중이다. 이 

조사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라 감

독에 대한 징계는 보스턴의 사인 훔치기 조사 이후 

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. 

현장에서는 사인 훔치기가‘관행’이라는 의견이 

많지만 사무국은 이례적인 중징계를 결정했다. 메

이저리그의 품격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

결정이다.

지난해 미국에서는 스포츠 도박 금지가 위헌이라

는 판결이 나왔다. 이 판결 이후 미국 내 여러 주에

서는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이뤄

지고 있다. 

야구가 본격적으로 도박의 대상이 될 경우‘승부

조작’등 야구 종목의 품격 위해 행위 발생 우려도 

커진다. 메이저리그는 이 때문에 야구에 대한 베팅 

금액의 1%를 야구의 품위 유지 비용으로 지급해야 

한다는 주장을 펼쳤다.

하든, 특정 구단 상대 5연속
40+점 … NBA 최초

제임스 하든(31·휴스턴 로케츠)이 NBA 역사의 

한 페이지를 장식했다.

하든은 14일 테네시주 페덱스 포럼에서 열린 멤

피스와의 2019-20시즌 미국프로농구(NBA) 원정

경기에서 41득점 6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

며 NBA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팀 상대 5경기 연속 

40점 이상이란 대기록을 달성했다.

이전 기록은 명예의 전당 헌액자 애드리안 댄

틀리(64)가 유타 재즈 소속으로 1980~1981년, 

1981~1982년 2차례 달성한 특정구단 상대 4경기 

연속 40점이다. 당시 댄틀리는 생애 첫 NBA 득점

왕에 오르는 등 최전성기였다.

하든은 이날 현재 최근 멤피스를 상대한 5경기

에서 43-57-57-44-41득점을 기록했다. 하지

만 하든은 이날 41점을 넣긴 했으나 야투 성공

률은 35%(13/37), 3점 정확도는 26%(5/19)에 머

물렀다. 

승부처인 4쿼터에서는 5차례 야투를 하나도 넣

지 못했다. 자유투(10/11) 덕분에 40점을 돌파하며 

대기록은 세웠지만, 휴스턴은 이날 경기에서 110-

121로 패하며 하든의 신기록이 빛을 바래는 모양

새였다.

휴스턴은 이날 현재 2019-2020시즌 하든이 40

점 이상을 넣은 16경기에서 14승 2패를 기록했다.


